
유독물 취급정보 공개 강화한다!
정홍원 국무총리, 취급․배출량 공개 역설 … 맞춤대책 수립 강조

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정홍원 국무총리는 3월12일 “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의 유독물 취급량과 배출

량 등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공개해야 한다”고

주장했다.

정홍원 총리는 3월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

청사에서 국무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

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에 대한 관리상황을

보고받고 정보 공개를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

혔다.

정홍원 총리는 회의에서 “환경부가 주관해 관

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키로 한 유해화학물질 일

제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”며 “유해화학물질

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, 공개 하에 시행함

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한다”고 언급했다.

이어 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이며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”라며 “정

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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